
 

6. 고찰

골격성고정원을 이용하여 II급 부정교합치료에서 충분

한 상악 전치열의 후방이동을 얻을 수 있다. 또한 많은 양

의 후방이동이 요구되는 경우, 제 3대구치의 발치가 필요

할 수 있다. 하지만, 수술적 접근이 쉽지 않거나 이로 인

해 제2대구치 후방의 골결손이 예측되는 경우, 또는 제 1, 

2 대구치의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는 발치 후 제 3대구치의 

맹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. 물론 제3대구치의 치관/치근 

상태, Nolla developmental stage, 맹출경로, 치축각도 

등으로 맹출 가능여부도 고려해야 한다.1, 2 이전 문헌에서 

골격성 고정원을 사용하여 제 2대구치 발치 후 75-80%에

서 제 3대구치로 만족스럽게 대체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

였다.3

 본 증례에서는 상악 우측 제 2대구치 및 좌측 제 1대구

치의 불량한 예후로 해당 치아 발치 후 상악 양측 제 3대

구치를 이용한 대체를 고려하였으며, 제 3대구치의 Nolla 

developmental stage는 8 로써 자발적인 맹출을 기대해 

볼 수 있었다.2 

제 3대구치의 맹출을 유도하여 기존 제2대구치(또는 제 

1대구치)의 대체를 고려하는 경우, 양호한 치관/치근의 

상태 뿐만 자발적 맹출력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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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7. 치료 전후 측모두부방사선사진 중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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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. 교정치료전후 측모두부방사선사진 계측치

Pretreatment [A] Posttreatment [B] Difference [A-B]

  1. Skeletal A-P analysis

SNA 82.7 81.8 0.9

SNB 77.7 77.6 0.1

ANB 5.0 4.2 0.8

  2. Skeletal vertical analysis

FMA 19.4 22.9 -3.5

Gonial angle 119.7 119.2 0.5

ODI 81.2 79.0 2.2

  3. Dental analysis

UI/FH plane 117.2 108.5 8.7

IMPA 99.0 97.9 1.1

Interincisal angle 124.2 131.2 -7.0

  4. Soft tissue analysis

Upper lip to E-line -0.5 -2.0 1.5

Lower lip to E-line -2.0 -2.3 0.3


